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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이 나를 비방하면

나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反省(반성)해야 하니, 내가 그런 비

난받을 행동을 했으면 내 스스로 自責(자책)*하여 잘못을 고치기를 꺼리기지 말

아야 한다.

만약 나의 잘못이 매우 작은데 비난하는 것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비록 지나쳤으나, 나에게 실제로 헐뜯고 비난을 당할만한 꼬투리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이전의 잘못을 고쳐서 털끝만큼이라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게 잘못이 전혀 없는데 누가 그것을 거짓말로 꾸며댔다면, 이것은 정신 

나간 사람의 짓일 뿐이니, 이런 정신 나간 사람과 어찌 거짓과 진실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그런 거짓된 비난은 바람이 귓전을 지나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는 

것과 같으니,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대체로 이와 같이 보면 나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생길 때, 잘못이 있으면 고치

고 없으면 바른 행동에 더욱 힘써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음이 없다.

만약 그런 소문을 듣고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스스로 변명하며 시끄럽게 떠들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 잘못이 더욱 심해져 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격몽요결』 「접인장」)

*自責(자책) : 스스로 책망하여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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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유익하다 무시한다 비난이 커짐

반성하고 철저하게 
고친다

잘못이 전혀 없을 경우 잘못이 더 커짐

내게 잘못이 조금 있을 
경우

누가 나를 헐뜯거나 
비난했을 때

잘못이 있건 없건 
변명한다

비난을 당했을 때의 태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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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설

남이 나를 비방할 때 본문의 율곡 先生의 말씀은 成人(성인)이라면 실천해 볼 가치가 있지

만, 어린이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린이는 아직 이런 일을 감당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성숙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반 아이들 가운데서 누가 나에 대해서 쑥덕거리며 험담을 

한다면 참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게다가 그것을 자책하며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더욱 기대하

기 어려운 일이에요. 비록 비난을 당할 꼬투리가 내게 있다고 해도, 남이 나를 헐뜯는 것은 

견디기 힘들지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내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비방한다면, 그걸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짓이라 무시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요즘 사람들의 태도로 보아 전혀 지킬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율곡 先生이 뭘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율곡 先生의 이 말은 學問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당시는 누구나 學問을 

하지 않았고, 나랏일을 위한 지도자가 되거나 훌륭한 인격자 곧 군자가 되기 위해서 學問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해 준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렇다면 學問을 하지 않은 보통사람들은 누가 나를 헐뜯고 비난하면 같이 싸워도 

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 자기의 감정대로 하면 일만 더 커지고 복잡하게 되지

요. 일의 사태가 더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으

려면 先生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지요.

요즘 걸핏하면 잘 싸우고 또 學生들이 학교에서 싸우는 문제로 마침내 學父母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先生의 이 말을 잘 새겨두면 일이 난처하게 되는데 예방이 될 것이

에요. 그렇다면 누가 나를 헐뜯고 비난하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先生의 가르침대로 

하기 힘들 것 같으면 학교 先生님이나 父母님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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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내게 잘못이 있어서 비난을 받거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으면 써 보시오.

잘못한 일

비난한 사람

꾸중한 사람

그 뒤의 내 행동

2. 내가 잘못이 없는데 비난이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으면 써 보시오.

비난받은 일

꾸중들은 일

그 때 내가 한 일

그 때의 기분

3. �『격몽요결』에서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비난이나 헐뜯는 것이 있다면 무시하고 더욱 

바른 행동에 힘쓰라고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증거를 대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려고 하고, 심지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격몽요결』과 현대의 이런 태도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래 표에 그것을 써 보시오.

구분 『격몽요결』의 방법 현대 사람들의 태도 또는 방법

장점

단점

4. �나의 작은 실수에 비해 꾸중이나 비난이 크다면 매우 억울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다른 친구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나만 벌을 받는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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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되돌릴 살필 스스로 꾸짖을 허물, 지날

한자 反 省 自 責 過
음 반 성 자 책 과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過去(  거) : 지나간 때. 현재에 앞서 있었던 때

責任(  임) : 맡아서 해야 할 임무. 결과에 대해 지는 의무나 부담

自然(  연) : 인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그러한 것. 인간 외부에 있는 환경

省墓(  묘) : 조상의 산소에 인사드리고 산소를 보살피는 일

反對(  대) : 어떤 일이나 일에 등지거나 맞서는 것. 

3. 다음 한자어에 맞은 음을 (    )안에 써 넣어 봅시다.

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한 일에 反省(      )하였다.

나. 저 투수는 올 시즌에 自責(     )점이 0에 가깝다.

다. 모든 일을 나의 잘못으로만 인정하면 나의 책임이 너무 過重(     )하지 않은가?

라. 당신의 잘못으로 인한 소문이 떠돈다면 당연히 自省(     )해아 한다.

4. 다음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가. �面讚我善(면찬   )하면 諂諛之人(첨유지  )이니라 : 내 앞에서 나의 착한 것을 

칭찬하면 아첨하는 사람이니라.

나. �面責我過(면    )하면 剛直之人(강  지  )이니라 : 내 앞에서 나의 잘못을 

꾸짖으면 강직한 사람이니라.

다. �見善從之(견  종지)하고 知過必改(지  필개)하라 : 착한 일을 보면 따르고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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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농부와 소

우리나라 『해동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尙震(상진)이 젊은 날 들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늙

은 농부가 두 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이보시오. 그 두 마리 소 가운데 어느 놈이 힘이 세오?”

그러자 그 늙은 농부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두세 번 물었는데도 농부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앉자, 상진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며 여러 걸음을 옮겨가니, 비로소 농부가 와서 가만히 

말했어요.

“갑자기 어느 소가 힘이 센지 물으셨으나 제가 대답하지 않은 까닭은 그 두 마리의 소를 

오래 전부터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마 그 놈들이 듣는 앞에서 분명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린 소가 힘이 셉니다.”

이 말을 들은 상진은 말에서 내려 사과하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 주었소.”

그 뒤로는 평생에 남의 옳고 그른 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흔히 황희 정승의 이야기로 더 잘 알려져 있지요. 아마도 황희 정승의 인품이 

떠올라서 이 이야기와 쉽게 연결 시켰던 것 같아요. 

아무튼 상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가 벼슬길에서 중요한 

지위에 오를 때마다 남들이 탄핵하는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훗날 그런 오해들이 풀려서 

여러 중요한 관직을 두루 거쳐 영의정까지 지냈어요. 남의 잘못을 절대로 말하지도 않았지

만,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애써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의 비판을 잠재우고 왕의 신임을 굳게 얻었던 모양이에요.

관련 인성 가치 정직 소통


